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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수요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별

하’ 74기 생도들의 졸업식이 거행됐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 이정우 생도 등 총 182명이 군사학 학위를 취득했

다. 이날 행사는 각 군 및 대외 주요 인사와 졸업생 가

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주

관으로 진행되었다. 졸업식은 상장 수여, 졸업증서 수

여, 학교장 졸업식사 및 참모총장 축사, 꽃다발 전달식,  

‘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 전달식, 총동창회장상 수

여, 생도 분열 및 축하비행 순으로 약 70여 분간 진행되

었다.

신임 소위들은 2022년 입학해 4년간 강도 높은 군사

훈련과 생활교육, 학위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며, 토론 중

심 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리더십을 함양했다. 이

들은 미래 항공우주군의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편

된 교육과정에 따라 비행체 설계 및 실습, 인공위성 실

습 등 항공우주 분야 전문 교육을 수료해 미래 전장을 

책임질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갖췄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김석현 소위가 대통령상을, 허은

재 소위가 국무총리상을, 조영인 소위가 국방부장관상

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김진현 소위와 정연제 소위는 

군사 분야의 첨단 기술을 기획하는 ‘밀리테크 챌린지’ 

대회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공군사관학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밖에도 김선혁 소위와 송유준 소위

는 3부자(父子)가 모두 공군 출신으로 이목을 끌었다.

김진오 공군사관학교장은 축사를 통해 “신임 장교들

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급변하는 안보 환

경 속에서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항공우주공군의 정예 

장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손석락 공군

참모총장은 “변화의 흐름을 통찰하는 지혜를 갖추고 다

영역 전투공간에서 활약하는 스마트 정예 장교로 거듭

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후 선배 조종사들이 선보인 공중분열에는 KC-330 

공중급유기, FA-50, KF-16, F-15K, F-35A 전투기가 

차례로 등장하여 신임 소위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마지

막으로 신임 소위와 재교생들이 함께 독수리 구호를 외

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생도기자 77士 고은채
a7514079@afa.ac.kr

공군사관학교 제74기 사관생도 졸업식 거행
“하늘과 우주를 향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열린 제74기 사관생도 졸업식에서 신임 소위들이 정모를 던지며 기뻐하고 있다.

△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석현 소위를 
격려하고 있다.

△ 이계훈 공군전우회장(제31대 공군참모총장)이 이정우 소위에게 
태극기를 메어주고 있다.

△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석현 소위가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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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회 동 문 유상신(8기) 1,000(7,200) 홍순화(24기) 200(200)
기수 출연액 ( 누계 ) 기수 출연액 ( 누계 ) 기수 출연액 ( 누계 ) 이귀형(25기) 100(130) 황원동(24기) 1,500(1,738)

33기동기회 1,000(2,500) 권영우(24기) 1,000(1,000) 이무훈(25기) 1,000(1,050) 기타
43기동기회 1,000(2,500) 김광묵(24기) 300(300) 이용곤(30기) 120(340) 성명 출연액 ( 누계 )
53기동기회 1,000(8,461) 김동명(23기) 100(150) 이월중(24기) 500(1,000) 김홍철 100(300) ㈜오봉인터내셔널 1,000(1,000) 
63기동기회 1,000(1,000) 김동진(24기) 1,000(1,020) 이재강(24기) 500(550) 신진근 120(185) 세양전자(주)  100(100)
67기동기회 1,620(11,806) 김동한(42기) 1,000(1,121) 이해청(24기) 100(100) 우형래 120(430)  LIG넥스원 500(1,300)
68기동기회 632(7,836) 김명익(24기) 300(300) 장수환(23기) 500(510)  유규병 100(800)  한국항공우주산업 500(21,000)
70기동기회 519(3,293) 김익경(24기) 1,000(1,000) 천두봉(24기) 500(500) 공사학부모회 4,000(41,58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00(3,000)
71기동기회 279(1,953) 김창욱(21기) 300(2,600) 최삼조(24기) 300(300) 공사발전후원회 1,000(19,312)  212대대 비행교수회 100(1,480)
72기동기회 996(1,743) 박진열(24기) 200(200) 표상수(24기) 100(130) 삼양화학공업(주) 50,000(143,100)  공군2사관학교총회 500(3,100)
73기 동기회 925(925) 염경식(24기) 500(500) 하원훈(24기) 100(130) 새서울고속(주)  500(1,200)    

지면관계상 100만원 이상 출연하신 분들만 게재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간:  ’25. 4. 1. ~ ’25. 12. 31.  / 단위: 만 원 공사발전기금 출연 내역

(재)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 043)290-6123 국민은행 401-01-0662-701대표 계좌번호

출처: 재)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2월 27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제78기 사관생도 

입학식이 거행됐다. 송새찬 대표생도를 비롯한 신입생도 212명

(여생도 27명, 수탁생도 5명)은 지난 4주간의 성무기초훈련을 

무사히 수료하고 정식 사관생도로 거듭났다.

입학식은 국민의례와 우수생도 시상, 입학증서 수여 및 학년

장 수여, 입학 선서, 교장 축사, 공군가 및 교가 제창, 분열 순

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78기의 10년 

선배인 68기 정의권 대위가 선배들을 대표해 송새찬 대표생도

에게 입학 축하 선물을 전달하며 후배들의 첫걸음을 격려했

다. 이어 진행된 입학생도와 재교생의 분열, 대한민국 공군 전

투기의 공중분열은 가족 및 내빈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성무기초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김유민 생도가 교

장상, 김현수 생도가 생도대장상, 최시우, 한승수 생도가 생도

전대장상을 받았다. 교장상을 받은 김유민 생도는 “이 상에 걸

맞은 더욱 자랑스러운 인재로 거듭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영광을 발판삼아 앞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입학식을 모두 마친 뒤 신입생도들은 외출을 통해 가

족들과 함께 뜻깊은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새롭게 성무

대에 발을 들인 78기가 모두의 뜨거운 격려 속에 명예로운 사

관생도로서 힘찬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

 생도기자 77士 김효준 
a7514131@afa.ac.kr

제78기 사관생도 입학식
조국의 영공을 수호할 보라매들의 성무대 입성

△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열린 제78기 사관생도 입학식에서 생도들이 분열을 하며 패기있는 행진을 하고 있다.

△ 공군사관학교 제78기 입학생도들이 선배, 가족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고 있는 모습 △ 김진오 공군사관학교장이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대상: 누구나(구독자 및 교내 교수, 훈육관, 생도 등)
• 주제: 공사신문 기사 후기, 공군사관학교 발전 방향 제언 등
• 문의: 공사신문사 ☎ 043)290-6099

공사신문 구독방법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커뮤니티 →공사신문 신청/확인공사신문 기고 모집



3군 사관학교 신임 소위 통합임관식
대한민국의 영공 수호를 이끌 장교들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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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75-1차 

생도지휘근무 이양식이 거행됐다. 이번 이양식에서

는 74-2차 전대장생도 김석현 생도에서 75-1차 전

대장생도 정연우 생도로 지휘권이 이양됐다. 이에 

따라 74기 ‘별하’의 임무가 마무리되고 75기 ‘청람’

의 지휘근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생도지휘근무는 미래 공군 정예장교로 성장할 사

관생도들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운

영되는 제도다. 생도들은 지휘근무를 통해 자율정신

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고, 

군의 리더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을 체득한다. 생

도지휘근무는 전대장생도를 중심으로 전대참모생도

(작전, 인사, 군수, 문화, 체육)로 이루어진 전대본부, 

1·2대대 대대장생도와 대대별 대대참모생도로 구성

된 대대본부, 8개 중대별 중대장생도와 4명의 편대

장생도로 구성된 중대본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근무

생도들은 각자 부여된 임무에 맞게 지휘근무에 임

한다. 

이날 이양식에서 75-1차 지휘근무생도들은 지휘

권을 상징하는 예도(禮刀)를 전임 근무생도로부터 

인계받으며 지휘와 책임을 공식적으로 승계했다. 75기 

생도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질 이번 75-1차 생도지휘

근무는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향한 

힘찬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휘근무생도들은 

굳건한 책임감과 솔선수범의 자세로 생도대를 이끌

며,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를 짊어질 정예장교로 한

층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생도기자 77士 이준호 
a7514249@afa.ac.kr

75-1차 지휘근무 이양식
‘별하’에서 ‘청람’으로 이어지는 성무대의 의지

△ 오충원 생도대장이 75-1차 전대장생도 정연우 생도에게 
지휘도를 이양하고 있다.

△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3군 사관학교 신임 소위 통합임관식에서 임관의 기쁨을 표현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는 공군 신임 소위들

2월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9년 만에 

3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열렸다. 이날 임관한 

공, 육, 해군 신임 장교 558명은 소위 계급장을 달

고 대한민국 장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행사는 ‘국가 수호의 선봉, 하나 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군 

주요 인사와 가족, 친지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자

리를 빛냈다.

이번 통합임관식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각 군 합동성 강화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자

리였다. 공군 장교들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우주와 첨단 과학기술 영역까지 책임질 미래 전력의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행사는 국군통합의장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임관

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국가수호 결의 

제창, 합동 축하비행 순으로 진행됐다. 엄숙한 분위

기 속에서 울려 퍼진 신임 소위들의 임관 선서는 국

가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보

여주기에 충분했다.

이번 통합임관식에서는 생도 시절 학업과 군사훈

련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모범적인 자세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김석현 소위가 공군 대표로 우등

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정

연제 소위는 하이브리드 엔진 모형 로켓 발사와 무

인기 엔진 설계 등 항공우주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

을 발휘해 공군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주목받았다.

신임 장교들은 앞으로 병과별 기초 교육을 거쳐 

각급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작

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며 대한민국 영공 수호의 최

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출발선에 선 신임 

소위들이 선배 장교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강한 국

군의 미래를 굳건히 이끌어가길 기대한다.

 생도기자 77士 배문정 
a7514160@af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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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 후 처음 생도들을 마주하셨을 때의 
인상과 가장 먼저 강조하신 지휘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역시 공군사관학교를 거쳐 1994년에 졸업했고, 

32년 만에 다시 이곳에서 생도 여러분과 호흡하며 근무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 생활을 하며 모교로 돌아와 생도들과 함께할 수 있

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1월 중순에 부임했을 당시에는 동계휴가 기간과 

겹쳐 한동안 생도들이 없는 학교를 먼저 둘러보게 되었

습니다. 생활관과 교정을 돌아보며 생도들이 언제 복귀

할지 기다리는 마음이 컸고, 취임식에서 처음 마주한 

생도들의 모습은 기대 이상으로 늠름하고 든든했습니

다.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멋지

고 능력 있으며 매우 스마트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조한 지휘 방침의 첫 번째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품, 그리고 국가관을 갖춘 정예 공군 장교를 양성하

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항공우주군을 이끌 인재

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공우

주 분야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군인으로서의 기본적 전

문성 역시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도대와 

학교 전체가 존중과 배려, 소통을 바탕으로 단합된 방

향성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그러한 역량이 잘 길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관학교의 핵심 
목표와 중점 추진 방향은 무엇입니까?

사관학교에서 군인으로서 가장 깊이 간직해야 할 마

음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개인적인 편의

보다 임무와 조직을 우선할 수 있어야 하며, 평소에도 

임무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어

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평상시부터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조직이 강한 조직이며, 그러한 준비와 태도야말로 전쟁

을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방향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생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문화를 더욱 정착시키고 싶습니

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규칙과 절차를 지키는 태도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

다. 또 하나는 교육과 훈련 체계를 보다 발전된 방향으

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학위과정과 군사훈련 전반에 인

공지능, 스마트러닝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생도들의 

시야를 넓히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환경과 복지 여건도 함께 개선하여 

생도들이 본연의 임무와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 속에서 공군 장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오늘날 국방 환경은 최신 과학기술과 빠르게 결합하

고 있습니다. 드론과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인공

지능은 물론이고, 사이버전과 양자기술까지 전장의 양

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 공군 장

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먼저 새

로운 기술을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관학교의 기본 교육과정 안에서 

기초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에 더해 생도 스스로 관련 서적과 

자료를 찾아보며 관심을 확장해 나

가야 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와 군사적 사례 속에서 인공지능과 무인체계

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

전할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관심을 넘어 전문성으로 이어져야 합니

다. 모두가 넓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 일부

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실험, 각종 연구와 대회 참여 

등을 통해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

니다. 학교 역시 이러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

한 교육 시스템과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

갈 것입니다.

공군사관학교만의 강점은 무엇이며, 생도
들은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십
니까?

공군은 육군, 해군과는 또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진 

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군을 떠올리면 전투기, 첨단기

술, 그리고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

게 됩니다. 이는 곧 공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매

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정확성 위에 서 있다는 뜻이

기도 합니다.

공군사관학교의 강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도들은 

항공우주 분야와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

중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작전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

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토의와 팀 프로젝트, 학위과

정과 군사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 또한 

공군사관학교만의 중요한 강점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규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태도가 반드시 뒷

받침되어야 합니다. 첨단 장비는 세밀하고 정확하게 운

용되지 않으면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무생활, 시간 준수, 각종 기본 규정 준수 역시 모두 그

러한 공군의 특성과 연결된 교육의 일부입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들이 장차 공군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직결된

다는 점을 생도들이 잘 인식했으면 합니다.

생도 시절을 돌아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추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느끼겠지만, 생도 시절의 4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늘 힘들고 버거운 순간이 있었

지만, 그 시간을 견디게 한 가장 큰 힘은 결국 동기들이

었습니다. 군사훈련도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

었을지 모르지만, 함께 뛰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여러 

과정을 이겨냈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동기애가 생기고,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3사체

전)와 같은 교류의 순간들입니다. 동기들과 함께 힘든 

훈련을 해내고, 종합우승을 했을 때 느꼈던 보람과 자

신감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돌아보면 생도 

시절의 낭만은 편안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고

생하고 함께 이겨냈던 시간 그 자체에 있었던 것 같습

니다.

최근 생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달라졌
다고 느끼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곧바로 입교해 새로운 환경

에 적응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

도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생도들이 참 대견하

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도생도들이 강한 

후배를 길러내기 위해 휴가까지 반납하며 애쓰는 모습

을 보면서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78기 입학식에서 선

배 생도들이 후배들을 응원하고, 마지막 완전군장 무용

구보 때에도 직접 나와 격려하는 모습을 보며 선후배 

간의 좋은 전통이 살아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제 생도 시절과 비교하면 생활 여건이나 분위기 면에

서는 보다 합리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날 생도들은 학위과정, 체력, 외국어, 생활 평

가 등 여러 영역에서 요구받는 기준이 더 많아졌고, 그

만큼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서 지금의 생도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

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고학

년 생도들이 중심이 되어 합리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사

관학교만의 멋, 품위, 명예를 이어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를 강하게 만들되, 동시

에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한 선배의 역할일 것입니다.

군 생활 동안 교장님의 이정표가 되어 온 
가치나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무엇을 월등히 잘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만 제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가능한 한 잘 해

내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 성

실함과 꾸준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하루하

루 우직하게 쌓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군 조직 역시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후배를 

이끄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따르게 

하려면 먼저 품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과 성

실이 그 기반이 되고, 그 위에 능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신뢰가 생깁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들이 모두 공사십훈 

속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리더십 이론

을 찾기 전에, 공사십훈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생도들에게 

늘 자기주도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면 남들이 시키기 전에 스스로 시간을 내어 보완해야 

합니다. 학업이 부족하면 스스로 더 공부하고, 체력이 

부족하면 스스로 더 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한 태

△ 공군사관학교장 김진오 소장

제58대 공군사관학교장 김진오 소장 인터뷰
지난 1월 14일, 제58대 공군사관학교장으로 김진오 소장(공사 42기)이 취임했다. 

동계휴가 기간으로 취임식을 함께하지 못한 생도들을 위해, 공사신문사에서는 신임 
김진오 공군사관학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 운영 방향과 지휘 철학, 그리고 생도
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접 들어보았다.



도 자체가 책임감이며, 결국 장교로서의 기본을 만드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공군의 주역이 될 생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공군사관학교에서의 4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엄

격한 규율 속에서 학위교육과 군사학, 체력단련, 학년별 

훈련까지 모두 소화해야 하므로 일반 대학 생활과도 다

르고, 다른 양성과정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의 노력

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이 있기에 공군사관

생도는 정예 장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생각에만 머무르기보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역량을 

끌어올리는 시간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었으면 합니다.

생도들은 공군사관생도라는 사실 자체에 자부심과 긍

지를 가져도 됩니다. 다만 그 자부심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를 관리하는 태도를 통해 완성

됩니다. 생각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습관이 되며, 습

관은 역량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여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분명

히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험의 가치입니다. 불

필요한 경험은 없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사람을 만나

는 것도,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역

할에 도전하는 것도 모두 자신을 넓히는 자산이 됩니다. 

사관학교에서의 시간 동안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그 과정에서 배우는 폭을 넓혀가

길 바랍니다.

끝으로 생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

니다. 끝까지 시도하고, 쉽게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

로 임하고, 혼자가 아니라 동료와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강한 조직의 바탕에는 

언제나 전우애가 있습니다. 생도 여러분도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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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빼앗긴 암흑의 시절, 모두가 땅을 보며 절망할 때 가장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설계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 
없던 불모지에서 ‘우리 하늘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항공 건군의 꿈을 쏘아 올린 영웅들의 투지는 오늘날 대한민국 공군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공사신문 382호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들의 선구자적 용기를 가슴에 새기며, 공군사의 
시작을 연 두 영웅 “공군 창군의 아버지” 최용덕 장군과 “항공 독립운동의 선구자” 노백린 장군을 소개합니다.

항공 독립운동의 선구자, 계원(桂園) 노백린 장군
조국의 하늘에 스

스로 첫 깃털이 되어 

대한민국 공군의 비

상을 이끈 영웅이 있

다. 대한민국 영공의 

주권을 위해 일생을 

바쳐 공군의 기틀을 

다진 “공군 창군(創

軍)의 아버지”, 최용

덕 장군이다.

최용덕 장군은 189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13년 봉명학교를 졸업

한 후 중국으로 망명한 그는 1916년 

중국 참전군 강무당을 졸업하며 군

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던 

1919년 3·1운동 소식을 접한 그는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는 

북경의 셋방을 대한독립청년단 본

부로 제공할 만큼 항일 투쟁의 중심

인물로서 헌신했다. 이후 그는 항공

력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바오딩 항

공학교에 입교하여 조종사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그는 1926년 시안 전투 당시 악조

건 속에서 중국 최초의 야간비행 탈

출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조종 실력

을 증명했다. 이후 그는 중국 공군의 

중앙항공학교 비행 교관으로서 수

많은 조종사를 양성했다. 이러한 그

의 중국 공군 내 활약은 개인의 영달

을 넘어, 향후 독립군 항공대 창설에 

필요한 인적·기술적 토대를 마련하

기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는 중국 공군 내 장성급 예우를 

받는 고위직 신분을 전략적 자산으

로 삼아 임시정부와

의 가교 역할을 수행

했다. 광복군 총무처

장을 역임하며 그는 

중국 군부 내 인맥을 

활용해 임시정부의 

수송 업무를 지원하

는 등 중국에서의 삶

을 고스란히 항공 독

립운동의 동력으로 

치환했다. 광복 후 귀국한 그가 중국 

공군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

고 조국 공군 창설에 투신할 수 있었

던 이유 역시 그의 생애 전체가 오직 

‘조국 공군 탄생̓이라는 하나의 목

표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1948년 4월 그는 공군 창설을 완

수하고자 50세의 나이에 스스로 조

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했다. 그

는 정부 수립 직후 초대 국방부 차관

에 보임되어 공군 독립의 법적 근거

를 마련했고, 1949년 10월 1일 마침

내 대한민국 공군 창설을 이끌어냈

다. 이후 6·25전쟁 중에는 공군사관

학교장 등을 거쳐 1952년 제2대 공

군참모총장에 취임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던 그는 별

세 당시 수중에 손녀 우유를 사고 남

은 거스름돈 ‘240원̓만을 남겼을 만

큼 철저한 공인(公人)의 삶을 살았

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내가 죽

거든 수의 대신 공군복을 입혀달라”

는 유언을 남기고, 1969년 8월 15일 

서거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

었다.

공군 창군(創軍)의 아버지, 창석(滄石) 최용덕 장군
민족이 나라를 잃었던 

일제 강점기, 하늘로 몸

을 날려 조국과 민족을 

지키려 한 인물이 있었

다. 대한제국 군인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

국 임시정부의 군사 지

도자였던 “항공 독립운

동의 선구자”, 계원(桂

園) 노백린 장군이다. 

노백린 장군은 1875년 황해도에서 태

어났다. 그는 장성하며 대한제국군에 들

었으나, 대한제국은 당시 근대식 군사교

육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에 유망한 군인인 노백린을 일본으로 유

학시켜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11기로 졸

업시킨다. 이후 노백린은 대한제국으로 

돌아와 다시 임관하여 대한제국군 보병

참위(오늘날 소위)로 군 생활을 시작하

였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한 대한민국 장교

들은 친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

다수였으나 그는 을사조약과 대한제국 

군대 해산 등 일제의 식민정책을 단호히 

거부했으며,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군

을 해산시키자 안창호, 신채호 등과 함

께 신민회 조직에 참여하여 만주 독립운

동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독립운동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자, 일제는 그에게 남작 직위와 

은사금을 지급하며 그를 회유하려 하였

으나 노백린 장군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중국으로 망명한다. 이후 그는 1919년 

임시정부 군무총장을 역임하며 본격적

으로 항일운동에 전념한다.

1920년 노백린 장군은 독립군 양성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 백만장자 김종림

(金鍾林)의 적극적인 재

정지원으로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 한국 최초의 

비행학교인 “대한인비

행가양성소(大韓人飛行

家養成所)”를 설립하였

다. 1921년 4월 대한인

비행가양성소는 폐소하

였지만, 비행 학생들의 다른 비행학교로

의 유학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박희성

과 이용근이 국제항공연맹의 공인 면허

증을 취득했고, 임시정부는 이들을 비행

병 참위로 임명했다. 대한인비행가양성

소는 독립운동에 필요한 한인 비행가 양

성을 목표로 하였던 우리나라 최초의 비

행학교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후에도 노백린 장군은 대한민국 임

시정부의 군사 지도자로 활동하며 독립

운동을 이어갔다. 그는 당시 조선총독부

의 압박과 재정난 등 어려운 환경 속에

서도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정부의 강경한 

군사 정책을 이끌었으나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1926년 중국 상하이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노백린 장군은 하늘을 통해 조국의 독

립을 이루고자 했던 항공 독립운동의 선

구자로 평가된다. 한국인 조종사를 양성

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의 도전은 조국

을 잃은 시대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독립

의 길을 찾고자 했던 영웅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 속에 기억되고 있다.

감수:  공군사관학교 역사철학과 김기둥 교수

조국을 지킨 하늘의 영웅들

본 기사는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 김기둥, 강창부, 이지원. (2015). 최용덕(崔用德)의 항공독립운동과 광복군 내 역할. 군사, 95, 427-459. 
- 김기둥, 강창부. (2024). 중일전쟁 전 최용덕의 중국 공군 내 활동과 그 의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6, 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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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의 제78기 성무기초훈련이 마무리되고, 예비생도들은 어엿한 생도의 모습으
로 한 발을 내디뎠다. 성무기초훈련은 생활교육과 군사교육으로 구분되며, 각 분야를 
담당하는 생활교육대대와 군사훈련대대로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된다. 각 대대의 대
대장생도는 전체적인 훈련의 총괄을, 작전참모생도는 예비생도들의 일과 운영과 통
제를 책임지며 성무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지도생도들을 대표해 각 대대
의 대대장생도, 작전참모생도에게 이번 성무기초훈련을 운영하며 든 생각과 78기 생
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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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기초훈련을 마친 소감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여  운: 4주간의 성무기초훈련은 예비생도뿐만 아니

라 지도생도도 성장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생도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고된 일과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78기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 매번 고민하고,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인가

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었습니다. 추위와 바람이 매서운 겨울이었지만 책임

과 열정으로 가장 뜨거운 겨울을 만들어준 우리 지

도생도들에게 고맙습니다.

홍진승: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뜻깊었습니다. 무

엇보다 저를 믿고 잘 따라와주고 예비생도 교육 및 

일과 통제에 헌신해 준 지도생도들 덕분에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생도들의 

교육 아래 성장한 78기 후배들을 보니 벌써 어엿한 

생도처럼 빛이 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후배들과 

교감하며 교육자로서 성장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제 생도 생활 중 절대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준: 저 역시 성무기초훈련을 처음 지도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설렜

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훈련 지도

생도들이 너무 잘해주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

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후배이자 75기의 자식 기수를 

잘 길러낸 것 같아서 보람차고 뿌듯합니다.

배정우: 제가 성무기초훈련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훈련지도생도 등장식이었는데 제가 빨간 모자

를 쓰고 발소리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다는 게 믿기

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한 달 동안 꿈을 꾸는 것만 

같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다시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아 군사훈련처 교관분들, 통

제본부 훈육요원분들, 지도생도들, 그리고 예비생도

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생도에 지원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여  운: 결코 쉽지 않더라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음을 

느꼈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홍진승: 제 손으로 직접 정예 공군사관생도를 양성

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가 가장 컸습니다. 1년 

전 교육보좌관생도로 활동하며, 갓 입학해 서툴던 1

학년 생도들이 교육을 통해 점차 진정한 생도로 거

듭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때의 보람을 다시 한번 78기 후배들과 나누고 싶었

습니다. 후배들이 생도 생활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돕고, 앞으로의 여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동준: 처음에는 단순히 72기 훈련 대대장생도가 

너무 멋있었고 닮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배정우: 74-2차 교육보좌관을 하면서, 후배들이 생

도 생활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가 수동적이고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잡혀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성무기

초훈련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가치관을 형성한다면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 하나로 

지원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 합니다.

여   운: 입학식 퍼레이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4주간 고생해온 것을 알기에 예비생도들이 부모님 

앞에서 어떤 연습보다도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행진

하는 것을 지켜보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잘 마쳐낸 

후배들이 대견했습니다. 또한, 한 명의 낙오자도 없

이 무용구보를 완주하고 패기 넘치게 돌아왔을 때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비생도들이 뛰다가 다치지만 않

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아무도 낙오하지 않고 씩씩하게 뛰어주어서 예비생

도들이 성장통을 잘 딛고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뿌듯했습니다.

홍진승: 단연 ‘하번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훈련 

내내 날카롭고 엄격했던 지도생도들이 처음으로 환

하게 웃으며 화답했을 때, 예비생도들의 얼떨떨하면

서도 감격스러운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비생도들이 그 순간의 벅찬 감정을 기억했으면 합

니다. 앞으로의 생도 생활 중 힘든 고비가 오더라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희망과 꽃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꿋꿋이 정진해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장동준: 가장 떨렸던 훈련지도생도 등장식이 아니었

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비생도였을 당시 “훈련지도

생도 앞으로 갓!”이라는 구령과 함께 들리던 힘찬 발

소리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 예비생도

들을 마주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장 설렜던 것 같

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군사훈련의 마지

막인 행군이었습니다. 행군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별

관 점호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후배들이 감사

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뭉클하면서 보람차다고 

느꼈습니다.

배정우: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긴급응소훈련 1급

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간 훈련시킨 예비생도들

이 그동안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고 군기가 잡혀 있

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자식을 다 키웠다

는 성취감 같은 느낌을 받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

으로 다 같이 78개의 스쿼트를 할 때는 제가 훈련받

던 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울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예비생도가 아닌 ‘생도’로 78기를 
마주하게 될 텐데, 생도생활을 시작할 
후배들에게 건네는 첫인사는 무엇일
까요?

여  운: 웃어!

홍진승: 반가워 78기 1학년 생도들! 성무기초훈련 

받느라 고생 많았지? 성무기초훈련 만큼은 아니지만 

생도대 생활도 쉽지만은 않을 거야. 가끔은 포기하

고 싶거나 ‘여기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

지. 그럴 때마다 힘들게 버텼던 성무기초훈련 당시

의 본인 모습을 되새기며 다시 일어나 부딪혀 보길 

바란다. 그렇게 버티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너희 

앞에도 꽃길과 희망을 마주할 날이 올 거야.

장동준: 힘든 훈련 잘 끝내줘서 너무 고맙고 올 한 

해 잘 지내보자!

배정우: 그 힘들다는 성무기초훈련을 수료하면서 배

운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항상 최선을 다하려는 태

도를 생도 생활할 때에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정식 사관생도가 된 후배들
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따뜻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  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함은 이미 너희 마

음속에 있으니까 못해도,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길. 낭만과 불안이 뒤섞여 제멋대로 

모양을 내는 4년을 보내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찢어

지게 웃는 나날들 하루하루를 모아 청춘의 한가운데

에서 좋은 기억만을 가져가기를 바랄게!

홍진승: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우

리 학교의 특수성과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자칫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거든. 그

런 귀한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하기보다는 공부, 운

동, 자격증 등 무엇이든 목표를 잡고 열심히 도전하

며 생활했으면 해. 너희들의 앞날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할게.

장동준: 어떠한 고난과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건 다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거야. 그러니 스

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배정우: 당장 지금이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어린아

이로 남지 말고 훌륭한 사관생도, 나아가 훌륭한 장

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스스로 갈고닦

아 졸업까지 달려가길 바랍니다!

생도기자 77士 남승우
 a7514133@afa.ac.kr

interview
제78기 성무기초훈련 지도생도 인터뷰

생활교육 대대장생도
여   운 

생활교육 작전참모생도
홍진승

군사훈련 대대장생도
장동준 

군사훈련 작전참모생도
배정우



세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군사관학교 군악대장으

로 근무하고 있는 이민정 소령입니다. 저는 사

관학교의 각종 의식, 연주 행사의 지휘자 임무

를 수행하고 있으며, 군악대원들이 안전하고 

밝은 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부대를 관리

하는 관리자 역할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사관학교 군악대에서 연주

병으로 색소폰 연주를 담당하고 있는 병장 강

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사관학교 군악대에서 보컬

병으로 중창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상병 장인

태입니다.

군악대의 일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군악대의 일과는 보통 개인연습, 합주연습으

로 이루어지며, 의식행사, 연주회, 공연, 퍼레

이드 등 행사의 종류별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의식행사는 주로 행진곡, 국민의례곡, 경례곡 

등을 연습하고, 연주회나 공연은 선정된 곡을 

편곡, 합주하며 곡의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군악대의 일과는 크게 행사 지원이 있는 날과 

없는 날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사 일정

이 잡히면 군악대 전 병력이 모여 합주를 통

해 행사 진행순서 및 곡 연습을 수행합니다. 

그 후 행사에서 연주할 악보를 준비하고 행사

복 정비와 같은 용모 점검을 통해 행사 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사 지원이 

없는 날에는 대체로 악기연습, 제식 훈련 등을 

통해 개개인의 기량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습

니다.

공군사관학교 군악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사 군악대는 타 부대 군악대에서는 하지 않

는 생도 행사, 즉 성무의식을 유일하게 지원하

는 군악대입니다. 성무의식은 생도 입장부터 

분열까지 군악대의 북소리와 행진곡으로 의

식을 완성하게 되는데, 생도들이 분열하는 모

습은 참으로 멋지고 그 자리에서 함께 연주할 

수 있어 기쁩니다.

공군사관학교 군악대는 사관생도의 행사 지

원을 1순위로 두고 있기에 타 군악대와 많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

으로 사관생도의 절도 있고 정확한 동작으로 

명예심, 단결심을 고취하는 생도 자치 행사인 

성무의식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

무의식에서 공군사관학교 군악대는 사관생도 

입장과 분열 때 생도들의 패기가 느껴질 수 

있는 곡들을 연주하여 생도들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이끌어나갈 공군사관생도들과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유일한 군악대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 또는 행사는 무엇
인가요?

2025년 생도 해외항법훈련에 군악대가 동행

했습니다. 하와이 현지에서 태평양 국립묘지 

헌화식, 한미 공군군악대 교류 행사, 교민음악

회, 한미 친선의 밤 행사에 군악 지원을 했었

는데, 공군군악대가 동행하여 임무를 수행한 

첫 경험이고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매우 뿌듯

했습니다.

2025년 11월에 각 군 생도, 장병 및 군가족을 

대상으로 한 알리오페라단과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타 부대 

행사 지원 일정이 많은 시기에 준비하던 음악

회였기 때문에 연습시간도 부족하고 체력적

으로도 부담되는 상황이었지만, 서로 힘을 합

쳐 성공적으로 음악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앙코르곡으로 신해철 가수의 ‘그

대에게’를 준비하였는데 생도들부터 교장님

까지 모두 웃으면서 곡을 즐겨주셨을 때와 곡

이 끝나고 들리는 박수 소리는 정말 잊지 못

하는 장면이자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근무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
인가요?

군악은 행사의 처음과 끝까지 그 행사의 수준

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이

상 없이 잘 끝났을 때 매번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에 천문대 개기월식 관측 행사에서 캄보, 

보컬 위주의 곡들을 군인과 군 가족들 앞에서 

연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사히 행사를 마

치고 모두가 멋있었다면서 큰 박수로 배웅해

주셨을 때가 가장 보람찼습니다.

작년 8월 제주 국제 관악제에서 공군, 육군, 

해군 군악대와 미8군 군악대가 함께 준비하였

던 광복 80주년 기념 공연이 생각납니다. 늦

은 밤 제주도 바닷가 앞 야외 공연장에서의 

시민분들의 환호 소리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군악대로서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생도들이 군악대에 대해 알아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졸업식, 성무의식 등 생도들과 함께 대열에 

서 있으며 힘든 순간을 같이하는데, 행사가 

끝나고 생도들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

다. 앞으로도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으면 좋겠

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의 행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만큼, 군악대에 많은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의식 때마다 울려 퍼지는 군악대의 연주

는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그 자리를 더욱 빛내고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이었다. 생도들의 걸음에 박자를 

더하고, 학교의 중요한 순간에 품격과 생동감을 불어넣

는 이들의 모습에서 군악대만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

낄 수 있었다.

편집국장 75士 정범수
a7513808@af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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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에는 생도들뿐 아니라, 묵묵히 생도들을 지원하는 여러 부서가 존재한
다. 이번 호에서도 학교 곳곳에서 활약하는 지원부서 근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일상과 
역할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 코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학교와 
생도들의 일과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이민정
소   령

이민정
소   령

이민정
소   령

이민정
소   령

이민정
소   령

이민정
소   령

강현구
병   장

강현구
병   장

강현구
병   장

강현구
병   장

강현구
병   장

장인태
상   병

장인태
상   병

장인태
상   병

네 번째 이야기, 군악대

생도대 너머, 학교를 움직이는 사람들

각종 의식행사와 연주회, 공연의 시작과 끝에는 늘 군악대의 음악이 함께한다. 공군사
관학교 군악대는 생도들의 주요 행사와 학교의 다양한 공식 일정을 음악으로 빛내며, 
엄숙함과 활기를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무대와 행사
의 뒤편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민정 소령, 강현구 병장, 장인태 
상병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군악대 장인태 상병(왼쪽),  이민정 소령(가운데), 강현구 병장(오른쪽)

△ 2025년 알리오페라단과 공군사관학교가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군악대 공연 모습



08 공사신문 제382호 2026년  3월  27일 (금) 연재

대한민국 공군은 10년 전인 2016년 5월 11일, KAI社

의 ‘KC-100 나라온’을 개량한 KT-100을 입문훈련기로 

전력화했다. 도입 초기 공군은 조종사 양성 전 과정에 

국산 항공기를 활용하는 ‘한국형 비행교육체계’의 구축

을 기대하였으나, 후속 군수지원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조종사 양성, 비용효과 측면 등을 고려해 신규 입문훈련

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입문훈련기-II 사업’을 추진하면

서, 지난 2025년 12월 체코 BRM AERO社의 B23-915 

IFR 기종을 공군 신규 입문훈련기로 선정하였다. 사업 

기간은 2025년에서 2028년까지이며, CPT(Cockpit 

Procedure Trainer, 모의비행훈련장비)와 예비엔진, 통

합체계지원 요소 등을 포함한다.

BRM AERO社는 2009년 설립된 체코 쿠노비체 소재

의 항공기 제조사로, 프로토타입인 브리스텔(Bristell) 

OK-QUR 24 모델을 시작으로 경량항공기와 경비행기

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주력 라인업인 브리스텔 

시리즈를 앞세워 스위스의 ‘호라이즌(Horizon)’ 비행학

교 등 다수의 비행학교와 계약을 맺으며, 업계의 신흥 

강소(强小)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B23-915 IFR의 전폭은 9.274m, 전장은 6.585m, 전고

는 2.36m로, 기존 KT-100(전폭 11.29m, 전장 8m, 전고 

2.71m)에 비해 훨씬 작다. 최대 탑승인원이 2명이고 최

대이륙중량(MTOW) 또한 750㎏으로, 기존 KT-100의 

최대 탑승인원 4명, 최대이륙중량 1,633㎏ 보다 적으며, 

훈련기로 많이 사용되는 세스나 172, 다이아몬드 DA40 

등의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이 1t을 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기체다. 하지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600㎏을 초과하므로 경량항

공기(LSA)가 아닌 일반 항공기(GA)로 정식 분류된다. 

실제로 B23-915 IFR는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 

항공안전국(EASA)으로부터 일반 항공기로서 인증을 받

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의 요구 조건도 모두 충족하

였다.

브리스텔 B23시리즈는 탑재 엔진의 종류에 따라 912, 

915, 916 트림으로 나뉘며, 그중 915는 ROTAX社의 

915iSc 계열의 엔진이 탑재된다. ROTAX-915iSc는 

140마력의 출력으로 최고 290㎞/h의 속도를 낼 수 있

다. 연료 범용성 면에서도 915의 엔진이 장점을 가지는

데, 기존 KT-100의 TSOF-550-K엔진(315마력)은 

100LL의 항공용 휘발유만 사용이 가능한 반면 915 계

열 엔진은 고옥탄의 일반휘발유도 사용할 수 있다.

비행 디스플레이는 기존 K T-100의 아비다인

(Avidyne)社의 시스템이 아닌 가민(Garmin)社의 시스

템이 탑재되어 한층 현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 외 전반적인 항공전자 장비(Avionics) 역시 업그레

이드되어 비행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B-23의 조종간은 센터 스틱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기존 훈련기의 사이드 스틱보다 항공기 기동에 대한 직

관적인 피드백과 감각을 익히는 데 훨씬 유리하다. 하체 

움직임이 다소 제한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나, 동급 

훈련기 중 가장 넓은 1.3m의 조종석 폭을 확보해 조종

사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무엇보다 학생 조종사와 교관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

전성 역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KT-100과 

T-103 훈련기와 달리 B23-915에는 비상시 즉각 활용

할 수 있는 BRS社의 항공기 자체 낙하산이 탑재되어 있

어, 불시착 상황에서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즈휠의 조향 방식도 더욱 편리해졌다. 기존 

KT-100은 뒷바퀴의 좌우 메인 랜딩기어 브레이크를 따

로 조작해 방향을 제어하고, 노즈휠은 쇼핑카트의 앞바

퀴처럼 자유롭게 돌아가는 ‘차동 제동’ 방식을 썼다. 반

면 B23-915 IFR은 조종사가 러더 페달로 노즈휠을 직

접 조향할 수 있다. 이는 지상 활주 시 회전반경을 크게 

줄이고 훨씬 기민한 방향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B23-915 IFR은 계기 비행(IFR)이 가능한 항공전자 

장비(Avionics)가 탑재된 플랫폼으로 조종 편의성과 안

정성 등을 갖춰 조종사 입문훈련에 적합한 기종이다. 관

건은 인프라다. 새로운 기종의 도입과 함께 교관·교수

요원의 양성과 운용 노하우의 축적 및 후속 군수지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B23-915 IFR이 대한민국 공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 수주를 비롯해 다방면

에서 활발한 전략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BRM AERO

社 역시 이번 계약을 동아시아 진출의 핵심 교두보로 삼

고 있는 만큼,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의 협상력 제

고를 통해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

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감수: 방위사업청 공중기동기사업팀, 공군 제55교육비행전대

하늘을 배우자

생도기자 75士 박윤준
a7513714@afa.ac.kr

공군 차세대 입문훈련기 심층분석
체코 BRM AERO社의 B23-915 IFR

공군 입문훈련기의 세대교체

체코 BRM AERO社

B23-915 IFR 제원 및 성능

△ B23-915 IFR   (출처: 브리스텔 공식 홈페이지)

△ B23-915 IFR에 사용된 ROTAX 915iSc 엔진
  (출처: 브리스텔 공식 홈페이지)

△ B23-915 IFR의 노즈휠
  (출처: 브리스텔 공식 홈페이지)

△ 항공기 자체 낙하산의 개산 예시
  (출처:  BRS社 공식 홈페이지)

△ B23-915 IFR조종석
  (출처: 브리스텔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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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무  대  핫  소  식

공군사관학교는 1~3학년 생도(75~77기)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

간 동계학기를 운영했다. 이번 동계학기는 토

론 능력 강화, 영어능력 향상 등 학년별 맞춤

형 역량 개발 활동과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으

로 알차게 채워졌다.

먼저 1학년 생도들의 주제는 ‘토론 능력 강

화’와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이었다. 1학년 생

도들은 비판적 사고와 발표능력을 기르기 위

해 토론 이론 수업을 듣고, 교반별로 나뉘어 3

개 주제(학교발전, 리더십, 사회문제)를 놓고 

총 3회의 심층 토론 실습을 진행했다. 아울러 

실습형 교육을 통해 한글, 한셀 등 사무용 프

로그램 사용법과 2학년 전공 수업을 위한 프

로그램 활용법을 학습했다. 

2학년 생도들은 ‘영어능력 향상’을 목표로 

동계학기에 임했다. 외부 어학 전문 교육기관

에서 초빙한 원어민 및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개인별 성취도에 맞춘 영어 회화 실습과 토익

스피킹 수업이 알차게 진행되었다. 또한, 리더

십 함양의 일환으로 성보나의집, 충북육아원 

등을 방문해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봉사활

동을 펼치기도 했다.

3학년 생도들은 ‘자기주도적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실무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창의적, 다

각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에 집중했다. 문헌연

구법 등 이론교육을 수강한 후 중대별로 부서

와 연구주제를 선정했다. 이후 공병·군사경

찰·복지·정보통신대대 및 보급대, 수송대, 초

급장교단, 으뜸병사단 등 교내 각 부서를 직접 

찾아 실무자들과 소통했다. 현장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연구를 발전시킨 3학년 생도들은 최

종 발표회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시간

을 가졌다.

학년별 맞춤 교육과 별개로 생도의 지휘 역

량을 키우기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도 운영됐

다. 생도들은 HD행복연구소 주관 교육, 리더

십·인성교육실에서 진행한 체험식 교육을 거

치며 실질적인 리더십 능력을 배양했다. 

이어 명사 초청 특강도 진행되었다. 국립군

산대학교 최재훈 교수의 전 생도 대상 ‘청렴 

교육’을 시작으로, 학년별 맞춤형 특강이 이어

졌다. 1학년 생도들은 백호열 전(前) 공군 군

악대장의 ‘신뢰의 오케스트라’, 2학년은 국가

대표 양궁선수 김우진의 ‘국가대표 팀워크’, 3

학년은 유튜버 캡틴따거의 ‘새로운 도전과 혁

신’ 특강을 각각 수강했다. 

2주간의 짧지만 알찬 동계학기는 사관생도

의 정체성을 굳건히 다지고, 정규 학기에서 접

하기 어려운 지식과 역량을 보충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2026년 동계학기 교육 진행
정예 장교로 거듭나기 위한 지식과 역량 개발의 시간

늦겨울의 찬바람이 예복 속을 파고드는 2월, 생도들은 가장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78기들을 
위해 성무연병장으로 향합니다. 성무기초훈련을 멋지게 수료할 78기 예비생도들을 축하하고, 잊지 
못할 성취의 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생도들은 온 힘을 다해 입학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로 2학년
이 되는 77기들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맺혀있는 듯합니다. 

입학식 이후의 생활은 사관생도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거운 사명감을 몸으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입
니다. 기초군사훈련이 민간인이었던 예비생도를 군인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생도
대에서의 4년은 장교가 지녀야 할 책임감과 명예심을 갖추기 위해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견장
의 달린 활주로의 무게만큼이나 깊어질 삶의 고됨은 그들이 훗날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78기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객원기자 77士 김용준
a7514107@afa.ac.kr

포토에세이

 생도기자 77士 이유빈
7514228@afa.ac.kr

입학(入學)
누구보다 뜨거웠을 겨울을 온 힘을 다해 축하한다 

△ 학년별 맞춤형 특강을 마치고 김우진 선수와 2학년 생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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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오랜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제법 많

은 1월 1일을 맞이했고 그보다 더 많은 계절의 오고 감

을 봐왔다. 그 시간이 짧았든 길었든 지금까지 우리 생

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음은 분명하고, 강가의 돌 만큼

이나 사람이 무뎌지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전에는 생

경하게 느껴졌던 감각들이 둔해지고, 따가웠던 거스러

미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게 된다. 그저 앞에 주어진 

일을 하고, 길이 나있는 대로 흐름에 편승하는 것에도 

점점 스스럼 없어지고, 그게 편해진다. 

무뎌지는 것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닳지 않고 버

티는 칼날은 결국 부러지기 마련이다. 세상의 모든 경

험과 감각을 낯설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일을 할 때 무뎌지는 것은 불필

요한 생각을 줄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가능케 한

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적인 뇌의 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당장의 

일에 급급하다 보면 이런 작용이 극대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 무방비한 편안함 속에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 예컨대 당연함에 가려진 

소중함, 노력 없이는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 설레는 감

정, 옛 추억, 가졌던 목표 등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잊어선 안 되는 것을 꼽으라면 목표, 좀 더 폭넓게 

말하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말하고 싶다. 

‘왜?’는 일상적이면서도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중요

한 질문이다. 모든 이유와 목표가 ‘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왜?’를 통해 목표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그저 주어지는 대로 휩쓸려가게 된다. 인생의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니는 것이다. 만일 목표가 없다면 삶의 과

정에서 회의, 선택, 고민이 찾아오는 매 순간마다 혼란

을 겪고 고뇌해야 한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목적이 부

재하기 때문에 답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몸체를 붙

잡아주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비바

람을 견디겠는가. 매 순간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

다. 넘어진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 바빠 뿌리를 내

리지 못한다. 비바람이 지나가 겨우 몸을 일으키고 나

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금세 찾아온 먹구름으로 또

다시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지고 만다. 그 악순환

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목적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신념은 무엇인가? 정말 원했던 것인가? 옳은 

일인가? 이런 거시적인 질문을 통해 도출한 목표와 신

념이 있다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힘든 일도 견뎌낼 수 

있다. 큰 목표라는 대전제가 세워져야 다음 단계의 

‘왜?’에 답할 수 있다. ‘당신이 속한 조직은 왜 존재하는

가?’, ‘당신은 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가?’, ‘당신이 

하는 일을 왜 누군가가 신경 써야 하는가?’와 같이 말이

다. 당장은 왜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고 고된 일일

지라도,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이라면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 만일 감내해야 할 가치

만큼 목표의 가치가 크지 않다면 그 일은 해선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일들에도 ‘왜?’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신념에 부

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반복된 일상은 질문의 싹을 잘라버리며, 수동적이고 

편승적인 태도를 만든다. 그렇다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

이고 관망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의 상태를 인지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식해야 한다.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목표는 기

준이자 동력이 되어줄 것이고, 신념은 옳은 길로 나아

갈 수 있는 방향키가 되어줄 것이다. 

왜? - 마음 깊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려면
생도기자 76士 박예원
7513929@afa.ac.kr

※ 본 지면에 게재된 글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Have you ever caught yourself thinking, “I will be so much happier once I 

graduate?”

Think back to your high school years. Didn’t you believe life would be perfect 

and happy once you reached college? Was that actually true? You were likely happy 

for the first few days after being accepted, but then you began confronting new 

realities and difficulties. Slowly, that initial gratitude faded into the background.

Now, let’s return to the first question: Do you believe you will be happier after 

graduation? If your answer is yes, I want you to reflect on the end of your high 

school years. Think about the moment you finished the 수능. You likely thought you 

would live a happy life, free of worries about the future, because you were headed 

to the school you wanted.

Look at your life now. Are you significantly happier? Or do you simply look back 

at the moment you walked out of that exam room, excited for a future that has now 

become your repetitive present?

Life does not simply “become” happy. When you graduate, your quality of life as 

an officer will certainly improve. You’ll have your own place, no room inspections, 

no military duties after duty hours, and a higher paycheck. But the point is this: we 

will eventually get used to them. We will start chasing the next goal, saying, “My 

life will be better when I get promoted” or “I’ll be happier when I retire from the 

military”.  We enjoy those milestones for maybe a few days, and then we face a new 

set of difficulties.

We see billionaires and celebrities who possess lifestyles that many people want, 

but they are sometimes unhappy. Human beings are rarely satisfied with money and 

fame. The more we have, the more we pursue. Therefore, we must learn how to be 

happy right now.

Today’s value is not less than tomorrow’s. Your life as a cadet is not worth less 

than your life as an officer. Your life as a student pilot is not worth less than your 

life as a pilot. EVERY SINGLE DAY MATTERS. True happiness comes from 

recognizing the value in your daily life, not from a version of yourself one year or 

ten years in the future.

You might ask, “How can I appreciate my daily life when it is difficult?” My 

answer is simple: Practice positive thinking. At first, it might feel like you are 

“faking” it or tricking your brain. However, if you persist, positivity becomes a 

habit. Eventually, that habit becomes your attitude, and that attitude becomes who 

you truly are. Now, when I wake up, rather than dreading classes or military 

training, I choose to get excited about the day ahead. Interacting with friends, 

hitting the gym, or finally mastering a difficult concept in class becomes fun and 

meaningful. Even small moments such as looking at the mountains, the sky, or the 

birds, can make a day. I choose to focus on these “good things” rather than the “bad 

things” during my limited time.

Living in a foreign country was not easy for me. Surviving within a different 

culture, a different language, and the military training that even happens during the 

weekends taught me an important lesson: I had to start appreciating my “today”, 

even when it was far from ideal, rather than making my “tomorrow” responsible for 

my happiness. 

감수: 미공사 교수 Dr. Hugh Martin

Don’t Wait for Tomorrow to Be Happy
생도기자 73士 이종수
C26Jongsu.Lee.KR@afacademy.af.edu / 미공사 위탁교육 中 

성  무  만  평

생도기자 77士 이윤민 
a7514229@afa.ac.kr

가장 뜨거웠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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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78기 성무기초훈련이 마무리되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생도대는 신입생도들의 패기와 긴장감으

로 가득 찬다. 이들이 정식 사관생도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으니, 바로 ‘명예선서

식’이다. 전 생도들 앞에서 명예로운 삶을 다짐하는 이 

의식은 공군사관생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첫걸음이자 

평생을 지탱할 가치관을 심는 의식이다. 하지만 엄중한 

선서 이후에는 한 가지 진중한 질문이 남는다. 

“도대체 명예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흔히 생도들은 명예생활 최저기준의 첫 번째 조항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명예를 정직과 동일

시하곤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가치는 실제 

생도생활에서 종종 예기치 못한 벽에 부딪힌다. 바로 

‘명예’와 ‘동기애’ 사이의 충돌이다.

한가지 가정을 해보자. 동기가 생도생활규정을 위반

했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때 명예의 가치를 좇

아 사실을 말하는 것은 규정상 명예로운 일이다. 그러

나 이는 생도 공동체 안에서 자칫 동기들의 믿음을 깨

뜨리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 반대로 동기를 감싸기 

위해 명예와 타협하는 것은 내면의 희생뿐 아니라 제도

적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도는 

명예와 동기애를 양립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고민

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둘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

다. 생도 규정 어디에도 ‘동기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동기애로 정의하지 않는다. 진정한 동기애란 동기가 올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며, 잘못된 선택에 

대해 함께 책임지고 바로잡는 용기이다. 오히려 동기의 

잘못을 맹목적으로 감싸는 태도는 동기애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릇된 연대감이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두려움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 내면의 ‘명예로운 확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고뇌의 순간, 양 갈래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을 이끌어주는 나침반.’ 필자가 명예선서식에서 들

었던 이 명예의 정의가 이제야 비로소 깊이 와닿는다.

우리는 생도의 울타리를 벗어나, 머지않아 더 큰 책임

과 권한을 가진 장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미래에 우

리가 마주할 딜레마는 동기의 사소한 과오 정도가 아니

라, 부하의 생명이나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요한 문제

일 수 있다. 지금 겪는 이 치열한 고민은 훗날 마주할 

딜레마를 이겨내기 위한 연습 과정이다.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선택

하라.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책임을 오

롯이 스스로 짊어지는 자세를 가져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관생도가 품어

야 할 명예의 본질이다.

명예는 타인이 부여하는 훈장이 아니라, 거울 앞의 자

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용기다. 오늘 당신의 나침반 바

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험난한 바람 앞에서도 바

늘이 가리키는 정북(正北)을 향해 걸어갈 용기가 우리

에겐 있는가?

명예라는 이름의 나침반
생도기자 76士 강요환
a7513860@afa.ac.kr

※ 본 지면에 게재된 글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40년 후배가 소환해 준 40년 전 우리들의 청춘
세월이란 참으로 묘하다. 몸도 마음도 유난히 추웠던 1982년 겨울, 어리버리한 

사제 민간인으로 성무대에 발을 내디뎠을 때, 대방동의 새마을연병장에서 치가 떨

리는 가입교 훈련을 받을 때만 해도 우리의 시계는 오직 ‘활주로 하나’를 다는 입

교식만을 향해 희망을 가지고 뛰어갔지만, 시간은 왜 그리 거북이처럼 늦게 가는

지, 기다리던 입교식은 왜 그리 멀리 있는지. 

그런데 생도대 생활을 마치고 임관하여 잠시 눈을 깜빡인 사이 어느새 40년이라

는 성상(星霜)이 흘러, 이제는 ‘라테는 말이야’를 추억하는 환갑을 넘긴 노병이 되

어 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 추운 겨울 새마을연병장에서의 동기들과 함께 

흘린 굵은 땀방울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여전히 훈장처럼 남아있다.

최근에 재미있는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2년 전인가? 전쟁기념관에서 해설사로 

근무하던 동기 김재철 老생도가 그때 견장에 갓 ‘활주로 하나’를 새긴 파릇파릇한 

76기 메추리(지금 3학년일 듯)들을 만났는데, 글쎄 그 녀석들이 40년 전 우리가 생

도대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후배들이 읊조린 가사

가, 다름 아닌 우리가 3학년 때 만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던 것이다.

1984년, 그 뜨거웠던 중대가요제의 기억
시계를 1984년으로 되돌려본다. 당시 우리 34기는 생도 생활의 꽃이라는 3학년이

었다. 대방동 성무대에서 32기 선배님들의 졸업식을 앞두고 열린 ‘졸업축하 중대가

요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렸던 젊음을 분출하는 해방구였다.

우리 내무반에서는 1978년 MBC 대학가요제 장려상 입선곡인 ‘한마음’을 생도 

생활 4년의 삶으로 개사하여 노래를 불렀는데, 동기 윤태준과 김재철이 총대를 메

고 가사를 썼고 여기에 이찬규, 이근철, 손경이 같이 5중창을 했다.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중후한 노년이 된 그들이지만, 당시 무대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빛나던 

청춘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쟁쟁한 우리 동기들이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의 그 열기를 잊을 수 없다.

“도수각개 앞에 총, CBR에 선착순, 뺑글뺑글 굴러이동~”

가입교 시절, 흙먼지 속에서 CBR 훈련을 받으며 ‘내 인생에 공기가 이렇게 소중

했나’를 깨닫던 순간부터, 드디어 정복을 입고 견장에 ‘활주로 하나’를 달았던 그 

뭉클한 자부심까지. 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모두의 심장을 관통했다.

2학년을 놀려대던 대목에선 모두가 박장대소했다. T-41 연습기를 타며 하늘의 

맛을 보고, 주문진 바닷물에 절여지던 해양훈련과 산을 타며 박박 기던 고지탈환

을 거치고도 “이제 겨우 두 개냐?”라고 묻는 3학년의 여유라니!

봄·가을로 육사와 해사를 오가며 타군 생도들과 우정을(때로는 묘한 경쟁심을) 

나누고, ‘2말 3초’의 고비를 넘겨 마침내 자율의 향기를 맡는 3학년 생활. 그리고 

마침내 칼을 잡고 후배 생도를 지휘하며 대전과 사천으로 비행훈련을 떠나는 4학

년의 비장미까지...

이 노래를 마쳤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선·후배들

의 그 펄펄 끓는 반향과 열기는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고 준비했

던 것인데, 보는 생도들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주었나 보다. 이후 생각해 보니 

이 노래는 단순한 가요가 아니라 우리 선·후배들의 피와 땀, 그리고 웃음이 버무려

진 ‘성무대의 실전 서사곡’이었던 것이다.

40년의 시공간을 잇는 선·후배 간의 보이지 않는 끈
가요제가 끝난 후, 우리가 내무·훈련지도 생도가 되어 가입교 한 메추리들을 지

도할 때 이 노래를 당시 메추리들이던 37기들에게 전수했다. 후배들이 가입교의 

고통을 이 노래로 이겨내길 바라면서 훈련지도생도들이 메추리들에게 전파했는

데, 그 노래가 대를 이어 후배들의 입을 타고 2026년에도 성무대 골목골목에 울려 

퍼지고 있다니...

비록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사가 조금씩 변주되었다 한들, 그 안에 담긴 ‘푸른 제

복의 낭만’은 변하지 않았으리라. 무려 40년의 세월을 견디고 76기 후배들에게까

지 닿아있다니! 40년의 시공간을 잇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끈이 아닌가.

강산이 네 번이나 변했고, 생도대의 시설도, 훈련 방식도, 심지어 가사가 조금씩 

요즘 시대에 맞게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견장에 새겨진 하얀 활주로의 의

미와 조국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푸른 열정만은 변하지 않았기에, 이 노래가 살아

남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고맙다 후배들아, 너희들이 무심코 흥얼거리는 그 노래가 40년 전 한 선배의 고

민 끝에 나온 가사였다는 것,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며 우리도 너희들처럼 울고 웃

었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너희들 덕분에 잊고 지냈던 동기들의 얼굴이 하나둘 스

쳐 지나간다. 4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60대 선배의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보물 상자를 열어주어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부르는 그 노래 덕분에 나는 잠

시 1982년의 청년으로 돌아가 본다.

보고 싶다, 동기들아. 윤태준, 김재철, 이찬규, 이근철 老생도들아. 우리 조만간 

다시 모여 소주 한 잔 곁들여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지 않겠나?

그때 그 시절처럼 목청 터져라, “아~ 나는 4학년!”을 외치면서 스무 살의 뜨거웠

던 과거로 돌아가보고 싶지만, 세월이 허락하지 않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나지막

하게 혼자 40년 전 그 노래를 읊조려본다.

“도수각개 앞에 총, CBR에 선착순, 뺑글뺑글 굴러이동,

힘들었던 가입교, 정복입고 입교식, 아 이제 활주로 하나.

관숙비행훈련은 T-41, 짭짤한 해양훈련,

박박기는 고지탈환 행군훈련에 이제 겨우 두개냐?

봄에는 해사로, 여름에는 낙하산, 가을에는 육사로 가죠.

2말3초 쾌잡고, 생활모토 자율에 멋들어진 3학년 생활.

선배님의 뒤를 이어 칼을 잡고, 대전·사천 비행훈련, 

공사전통 이어가는 4개 성상, 아 나는 4학년.

내 마음은 하나요. 내 뜻도 하나요. 우리들의 꿈도 하나요. 

아쉬운 생도대, 우리 꿈의 고향. 아! 떠날 시간이구나. 

아! 이제 졸업이구나. 아! 이제 졸업이구나.”

특  별  기  고

40년의 세월을 격한 성무대의 메아리, 
‘한마음’

손경 (예비역 대령, 34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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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아이
늑대와 인간, 그 사이의 정체성

영화는 영화다
대학교 강의실에서 우연히 만난 신비로운 분위기의 

한 남자. 주인공 하나는 그가 ‘늑대인간’이라는 충격적인 

정체를 고백했음에도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

지만 행복도 잠시, 비 오는 날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하나

에게 남겨진 것은 늑대와 인간의 피를 동시에 이어받은 

두 아이, 유키와 아메였다.

영화의 전반부는 홀로 남겨진 엄마 하나의 눈물겨운 

육아기를 다룬다. 도시의 비좁은 단칸방에서 아이들이 

늑대로 변해 울부짖을까봐, 혹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

지 못하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하나는 결단을 내린다. 아

이들이 인간으로 살든 늑대로 살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인

적이 드문 시골로 이사를 간 것이다.

시골 마을에서의 생활은 남매에게 극명하게 다른 변

화를 가져온다. 첫째 유키는 어릴 적 뱀을 무서워하지 않

고 쥐를 잡던 천방지축 늑대 소녀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에 입학하며 인간 사회의 규칙을 배운다. 다른 여자아이

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유키는 늑대의 본능

을 억누르고, 예쁜 원피스를 입으며 평범한 소녀가 되기

로 결심한다. 이는 개인이 사회적 일원이 되기 위해 자신

의 야생성을 거세하고 ‘페르소나(가면)’를 쓰는 과정을 

상징한다.

반면, 어릴 적 겁이 많고 소심했던 둘째 아메는 학교생

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돈다. 그러다 우연히 숲의 스승

인 ‘여우’를 만나면서 자신 안에 잠재된 늑대의 피에 눈

을 뜬다. 인간의 언어보다 바람의 흐름과 숲의 소리에 집

중하게 된 아메는 점차 인간의 옷을 벗어 던지고 산의 

주인이 되어가는 길을 택한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마을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

는 날이다. 학교에 고립된 유키는 전학 온 짝꿍 소헤이에

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며 비로소 ‘늑대의 비밀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아를 통합한다. 반면, 아메는 쓰러져가는 

숲을 지키기 위해 산으로 뛰어 들어간다. 아들을 찾으러 

산속을 헤매던 하나는 절벽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는다. 

그 순간, 아메가 나타나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다 놓

고 완전한 늑대로 산으로 떠난다. 정신을 차린 하나는 산 

정상으로 향하는 늑대 아메를 향해 울먹이며 외친다. 

“아직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 대사는 부모가 자

식의 완전한 독립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사랑

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하지만 이내 하나는 늑대로 당당

하게 포효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고 미소 짓

는다. “건강하게 잘 살렴.”

영화는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유키는 기숙사 학

교로 진학하며 인간의 길을 가고, 아메는 숲의 왕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들의 선택에는 정답이 없다. 중요

한 것은 ‘타인이 정해준 삶’이 아닌 ‘자신의 본성이 이끄

는 삶’을 향해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뎠다는 점이다. 우리 

인간들의 삶도 이와 닮아있다. 부모님의 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간(사회적 기준)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나

만이 가진 고유한 야성(꿈과 재능)을 따라 험난한 숲으로 

뛰어들 것인지 끊임없이 갈등한다. 영화 <늑대아이

(2012)>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늑대의 심장을 

품고 인간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당신을 가

로막는 비바람 속에서도 당당히 산 정상을 향해 달릴 준

비가 되었는가?
생도기자 76士 박민혁

a7513922@afa.ac.kr

“우리들은 누구인가?”

6년 전, 갓 입학한 72기 선배생도가 작성한 기고

문의 제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맘때가 되면 늘 

비슷한 물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느 대학생들처

럼 여행을 다니고, 잠시나마 느긋한 겨울을 보내다

가도 정문을 지나 학교로 다시 들어서는 순간 묘한 

경계 위에 선 듯한 기분이 듭니다. 입학식과 졸업식

까지 정신없이 두어 달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학생인지, 

군인인지. 4학년이 된 지금 마음에는 예전보다 한층 

여유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아직 또렷이 정립되지 

않은 이 이중의 정체성 앞에서 필자는 여전히 스스

로에게 되묻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비단 생도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공사신문 역시 비

슷한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공사신문은 공군사관

학교의 공식적인 대외 기관지이면서 동시에 대학 

언론의 성격을 함께 지닌 매체입니다. 기관지로서

는 학교의 소식을 정확하고 품위 있게 전달해야 하

고, 언론으로서는 공동체 안에서 지나치기 쉬운 문

제의식과 목소리를 지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둘은 때로 어색하게 맞물리고, 때로는 서로 긴장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긴장 속에서 공사신

문의 역할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의 얼굴로 설명되지 않는 존재

를 불안하게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학

생이면서 군인일 수 있듯, 한 매체 역시 기관지이면

서 동시에 언론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이 요

구하는 책임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느냐일 것입

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중성은 결함이 아니라,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감당해야 할 숙제

에 가깝습니다. 생도인 우리도, 공사신문도 그 숙제

를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을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해 공사신문이 가장 먼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중립’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중립

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무색무취의 태도가 아닙니

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성급히 기대지 않고, 사실

에 더욱 엄정하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

아내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학교의 소식을 전할 

때에는 필요한 사실을 정직하게 전하고, 혹여나 공

동체적 문제를 다룰 때에는 숙고된 시선과 책임 있

는 언어를 지면에 올리겠습니다. 공사신문이 기관

지와 언론 사이의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면, 그 시작

은 결국 신문사의 모토처럼 ‘뜨거울 때 차가울 수 

있는’ 시선과 절제된 문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공사신문이 두 번째로 붙들고자 하

는 가치는 ‘사람’입니다. 매서운 겨울, 눈마저 녹일 

듯한 열정으로 78기 후배들을 지도하다 보니 어느

덧 봄꽃이 피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을 지

나오며 오히려 더 자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쁜 

생도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곁에 있는 사

람을 놓치고 있었는지, 가장 가까운 동기의 소중함

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쉽게 뒤로 미

루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주어진 일과에 밀려 하루

를 버텨내는 데 익숙해질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일

은 자꾸만 뒤편으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공사신문은 그런 우리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

는 지면이 되고자 합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먼저,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쉽게 

지나쳤지만 오래 남는 마음의 결, 말해지지 않았기

에 오히려 더 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

리하여 공사신문을 읽는 이들이 단지 정보를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때로는 위트를 머금은 문장에서 

웃고, 때로는 해학 속에서 위로를 얻고, 때로는 짧

은 글 한 편에서 오래 남는 울림을 발견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올해의 공사신문은 더 많은 사람의 얼

굴과 목소리를 지면 위에 정성껏 담아내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간 공사신문사 기자로 활동

하며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도 결국 사람과 문장이

었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에 따라 전혀 다른 울림을 갖게 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미처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얼마나 많

은지를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차 무

뎌져 가는 공사신문사의 펜촉을 다시 벼리고 싶다

는 마음 또한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편집국장으

로서 옳지 않은 것은 덜어내고, 놓쳐왔던 것은 새롭

게 비추며, 성무대의 목소리를 더 온전하고도 진실

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중립의 자리를 지키되 사람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올해 공사신문이 지향하는 방향입

니다. 생도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다시 

묻고,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공사신문도 그 

사이의 자리를 성실히 지켜가겠습니다.

편집국장 75士 정범수
a7513808@afa.ac.kr

중립의 자리, 사람의 목소리편집국
입니다

  (출처: 나무위키)


